
난타, 붓다 따라 천상궁전에 가다
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

   

난타는 머리를 내저었다.

-아직 못 보았습니다.

-그렇다면 난타야 그리로 가보자구나.

붓다가 왜 향취산에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지 

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난타는 붓다의 뒤를 따랐

다.

얼마 후 그는 향취산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했

다. 그는 붓다에게 어떻게 저를 이곳으로 데려올 

수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, 신통력을 의

심하는 것 같아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

갸웃거렸다. 붓다의 경지는 붓다만이 아는 것이

었다. 그는 아직도 붓다의 경지를 알 수 없기에 고

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.

붓다가 붓다의 법신을 이루려면 오랜 세월 붓

다가 되기 위한 덕목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야 

한다는 것을 난타는 알고 있었다. 과거의 보살들

이 가장 먼저 닦았던 절대완전의 보시행을 완성

해야 하며(布施波羅蜜),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완

성(持戒波羅蜜)해야 하며, 번뇌의 속박을 떠나는 

수행을 완성(出離波羅蜜)해야 하며, 어리석음을 

떠나 존재의 궁극에 있는 실상을 깨닫는 수행을 

완성(智慧波羅蜜)해야 하며, 몸과 마음을 게을리 

하지 않고 도(道)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을 완성

(精進波羅蜜)해야 하며, 시달림과 괴로움을 견디

어 내는 수행을 완성(忍辱波羅蜜)해야 하며, 진실

하여 거짓 없음을 수행하는 일을 완성(眞實波羅

蜜)해야 하며, 굳게 뜻을 다지는 수행을 완성(決

定波羅蜜)해야 하며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

을 수행하는 일을 완성(慈悲波羅蜜)해야 하며, 그

윽하고 기울지 않은 마음을 갖는 수행을 완성(舍

波羅蜜)해야 한다. 그런 뒤 다시 이 사바세계로 

돌아와야 한다. 돌아와 마지막으로 4선정과 3명6

통을 얻어야 한다. 

4선정(四禪定)은 마음이 통일된 상태다. 첫 단

계는 악심(惡心)의 작용을 끊고 고요한 즐거움을 

맛보는 경지다. 둘째 단계는 개개의 분별에 빠지

지 않고 정신집중(三昧)에 의해 북받쳐 오르는 즐

거움을 나게 하는 경지다. 셋째 단계는 그 즐거움

까지 초월하여 몸도 마음도 거울처럼 맑아지는 

경지다. 넷째 단계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정념청

정의 경지다.

그렇게 마음이 통일되고 확호부동(確乎不動)

한 경지에 들어 6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 자

기 자신과 타인의 운명을 알아내는 숙명통(宿命

通), 시간 공간의 제약을 떠나 모든 것을 내다볼 

수 있는 천안통(天眼通),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

는 타심통(他心通), 모든 일을 다 들어서 알아내

는 천이통(天耳通), 어떤 경우에도 자유자재한 신

족통(神足通), 모든 번뇌를 끊어 버리는 지혜의 

누진통(漏盡通), 이 여섯 신통력(神通力)을 얻은 

후에야 숙주지(宿住智)를 얻을 수 있고 생사의 근

본이법(根本理法)인 4제 12인연의 이치를 터득

할 수 있다. 그런 뒤 선사(禪思)를 통해 세상을 조

복 받음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. 

그렇게 깨달음을 완성하고 나면 향취산이 문제가 

아니다. 이 우주의 어디라도 마음먹은 대로 갈 수

가 있다. 그러니 그 세계를 알 수 없는 난타로서는 

신기할 수밖에 없었다. 

-붓다시여, 진정 여기가 향취산입니까?

난타는 붓다에게 다시 물었다.

-그렇느니라.

-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

까?

-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.

난타는 이곳저

곳 둘러보았는데 

과일나무가 자우

룩하게 어우러져 

있었다. 너무나 

아름다운 곳이었

다. 이곳저곳 계

속 둘러보고 있

는데 한 과일나

무 밑에서 암컷 

원숭이 한 마리

가 나타났다. 난

타가 바라보니 

그 원숭이는 애

꾸눈이었다. 애

꾸눈 원숭이는 

낯선 이방인들이 

이상했는지 얼굴

을 똑바로 들고 

그들을 바라보고 

있었다. 

-난타야 저 애

꾸눈 원숭이가 

보이느냐?

붓다가 난타에게 물었다.

-예, 보고 있습니다.

난타가 대답했다.

-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저 애꾸눈의 원숭이

와 너의 아내 손타라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

겠느냐?

-붓다시여. 손타라는 마치 천녀와 같아서 용모

와 거동이 제일입니다.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

짝할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저 원숭이

를 그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. 천만 억 분의 

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.

난타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자랑

스런 어조로 대답했다.

-너는 천상의 궁전을 본 일이 있느냐?

붓다가 머리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.

-아닙니다.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

-그렇다면 이제 그곳으로 가보자구나. 눈을 꽉 

감고 내 옷깃을 단단히 잡으려무나.

난타가 머뭇거리는 손길로 붓다의 옷깃을 부여

잡자 갑자기 붓다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. 금

세 지상이 눈 밑으로 멀어지면서 그의 몸이 빠르

게 구름 속을 빠져나갔다. 푸른 하늘이 신령스러

운 기운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다. 그들은 그대로 

그 빛살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.

난타가 천상에 닿은 것은 아주 잠깐 사이었다. 

그가 눈을 떴을 땐 도저히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

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. 

-난타야, 너는 천궁의 훌륭한 곳을 모두 보아 

두어라.

붓다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였다. 난타는 몇 

번이고 고개를 흔들었다. 분명히 이것은 꿈이다. 

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. 붓다의 신통력을 의

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붓다의 옷깃을 

잡고 천상에 온 것일까 싶다. 붓다가 자신의 정신

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참으로 

신통한 일이다.

-붓다시여, 정말 여기가 천궁이나이까?

난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다.

-의심하지 말아라. 네가 보고 있는 세계는 분명

히 천궁이니라.

-붓다시여, 이곳은 천궁의 어디쯤 되는 것입니

까?

붓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

-여기는 수미산 상봉에 있는 도리천이니라.

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곳은 수미산의 정상

이었다. 높이가 무려 팔만 유순이나 되는 곳이었

다. 그 아래의 사만 유순은 사천왕 등이 자리 잡고 

있었고 사천왕천에서 상봉인 도리천까지 사만 유

순은 천국이 없었다. 다만 그 공간에는 칠보로 화

려하게 장엄되어 있었을 뿐이었다. 도리천은 바

로 그와 같은 이름다운 공간을 올라와야 만날 수 

있는 곳이었다. 달리 제석천이라고도 부르고 또

는 삼십삼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삼십삼천

은 수미산 사방, 네 모퉁이에 있었으며 이들 상봉

에는 또 각각 팔천이 있었다.

난타는 제석천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. 모든 

하늘의 동산과 꽃과 열매와 목욕하는 곳과 천인

들이 재미있게 노는 곳으로 가서 살펴보았다. 북

과 악기며 거문고와 퉁소 등의 미묘한 소리도 들

었다. 아름다운 천녀들이 즐기는 모습도 보았다.

난타는 그렇게 

구경하다가 한 

성에 닿았다. 성

안으로 들어서다 

말고 난타는 기

절할 듯이 놀랐

다. 그곳에는 천

녀들이 모여 있

었는데 속세에 

두고 온 손타라

와 비교되지 않

을 천녀들이 모

여 있었다. 너무

나 아름답고 황

홀한 모습이었

다. 그는 그만 넋

이 나가 소리치

고 말았다.

-아아, 참으로 

아름답구나!

그가 들어서자 

천녀들이 천의를 

하늘거리며 그의 

주위로 모여들었

다. 하나같이 자태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.

-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천자(하늘 남

자)가 보이지 않습니까?

난타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한 천녀에게 물

었다.

-이곳에 천자는 올 수 없습니다.

천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.

-올 수가 없다니요?

-다른 곳에선 남녀 천인들이 뒤섞여 모든 쾌락

을 느낄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붓다의 아우만이 

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.

-붓다의 아우?

-그렇습니다. 

-붓다의 아우라면 바로 내가 아니오?

-그렇습니다. 난타님 만이 여기에 올 수 있습니

다. 

-그건 어찌하여 그렇습니까?

-난타님은 출가하여 오로지 범행(梵行)만을 닦

다가 목숨을 마친 후에는 이곳에 와 날 것이므로 

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

난타는 그 말을 듣자 너무나 기뻤다. 그는 뛰는 

마음을 진정시키며 붓다에게 돌아왔다. 

-그래 난타야, 하늘의 훌륭함을 보았느냐?

붓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다.

-그러합니다. 붓다시여.

-그래, 어떠한 일들을 보았느냐?

-용서하십시오. 붓다시여. 처음엔 붓다께서 저

에게 환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며 

악한 감정을 품었으나 천녀들을 만나보고 난 후 

이곳이 정녕 천궁임을 알았습니다.

-그래 천녀들을 보았다니 그 천녀들과 손타라

를 비교하면 누가 더 아름답더냐?

붓다는 난타의 하열한 생각을 나무라지 않고 

다시 물었다.

-붓다시여, 손타라는 그 천녀들과 비교가 되지 

않습니다. 천녀에게 손타라를 비교하는 것은 저 

향취산에 사는 애꾸눈의 원숭이와 비교하는 것과 

같습니다.

-그렇다면 난타야 너는 청정한 행을 닦아 천상

에 나야 하지 않겠느냐?

-붓다시여, 이제부터 굳건하게 범행을 닦아야 

하겠습니다.

-그렇다. 청정한 행을 수행한 이는 뛰어난 이익

이 있나니, 너는 이제 굳건히 범행을 닦아 장차 천

상에 나 이러한 쾌락을 받도록 하여라.

-그러하겠습니다. 붓다이시여.

붓다는 그 길로 난타를 데리고 정사로 돌아왔

다. 

붓다의 뒤를 따라 돌아온 난타는 심기일전하여 

수행을 열심히 하였다. 그는 오로지 천궁에 날 것

을 염원하고 있었다. 범행을 닦고 또 닦았다.

3

아직 읽어야 할 글은 한참인데 오오스마 기자

에게 이끌려 국립 도서관을 찾은 것은 한 시간 

후였다. 노트를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은데 대단

하지도 않은 도서관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그의 

성화를 이길 수가 없었다. 도서관으로 가는 내내 

길에 서서 사 먹은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 향기가 

입가에 남았다. 녹차를 우려내 우유와 설탕을 타 

뜨겁게 끓여 주었는데 다른 음료에 비해 그렇게 

향내가 나지 않았다는 기억인데 유난히 향이 강

했다.

짜이를 호르륵 호르륵 마시면서 주위를 두리

번거리다 보니 저만큼 개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

고 있었다. 우리나라 같았다면 물바가지라도 씌

울 텐데 사람들은 무심이 지나쳤다. 오히려 곁에

서 노상 방뇨하는 남자들이 더 이상해 보였다. 사

람들이 보든 말든 그들은 끝까지 볼일을 보고 가

던 길을 유유히 걸어갔다. 그런 나라였다. 문득 그

녀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. 언제였지? 〈계속〉 

백금남 소설 

아디카야의 검 

2023년 5월 17일 수요일 / 불기 2567년12 기획연재  

▶한줄 요약 

난타는 붓다의 신통력으로 향취산과 천상 궁전을 

보게 되고 붓다의 설법을 듣고 난 후 오로지 천궁

에 날 것을 염원하고 범행을 닦고 또 닦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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